
원남리·院南里

원남리는 음봉면의 한 마을로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으며 작게는 원남을 비롯해 신청
리, 옷나무골등의 세 마을로 나뉜다. 인구수는 총 307명으로 남자 149명, 여자 158명으로 되
어 있고, 호구수는 77호에 이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일부는 축산업에 종사
한다. 본래는 아산군 이동면의 지역이었으나 신정리의 요로원 남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원남

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원남리 위치도>

원남▩
원남리는 현마을 위치에서 북쪽으로 200m 위에 있는 조그만 장터였다고 한다. 이곳은 옛날
한양으로 다니던 길목으로써 어느 한 원님이 요로원 (지금의 신정리) 에 있는 주막에 머물

면서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원남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조사당시 원남리 마을 관련 사진>



위 치1)

이 마을은 위도 36-51-40, 경도 127-01-5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면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쯤 떨어져 있으며, 삼거리에서 우측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다.

현 황2)

인구수는 남자 149, 여자 158명으로 여자가 많은편이며 총인구수는 307명으로 가구수는 77
호에 이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고 특산물로는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 인구 분포

－ 생업

마을전체 논 면적이 43.2ha이고 밭이 28.1ha이다. 농기계 보유는 경운기 70대, 콤바인9대등으
로 농사에 이용되고 있고,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1개 에 앰프1개 및 사물놀이 악기가 비치

되어 있다.

－ 농경지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원남마을 307명 149명 158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원남마을 100% 91% 9%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원남마을 71.3ha 43.2ha 28.1ha



－ 농기계현황

－ 문화시설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70세 이상도 52명으로 나타났으며 성씨별 분포는 한
씨와 김씨 등 기타 성씨도 많이 살고 있으며 학생수는 총 32명으로 초등학생 10명, 중학생7

명, 고등학생7명, 대학생8명이다.

－ 연령별 분포

－ 성씨별분포

－ 학생분포

－ 최고령자

김차길씨로 90세이시다.

－ 마을 호당 평균소득

년/1,200만원

자연 경관3)

원남리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위치해 있다. 또한 고
개가 많아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켜 주는 교통적 중심지이기도 하며 고을 현감을 지낸 최

극성의 기념비가 있다.

마을 변천과정4)

본래 아산군 이동면의 지역으로서 신정리의 요로원 남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원남이라 하였
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청리, 요로리를 병합하여 원동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

입되었다.

입 향5)

원남의 형성년대는 대략적으로 300년전 정도로 추정되며 터를 잡은 성씨는 진주 강씨였으
나, 지금은 청주 한씨가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지 명6)

원· 남 : 요로원 남쪽에 있다하여 지어진 이름임.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분무기

원남마을 28 5 2 5 9 1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원남마을 1 1 1조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원남마을 10 30 20 30 40 70 55 30 22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최씨 한씨 기타

원남마을 30% 15% 5% 18% 32%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원남마을 10 7 7 8



신청리· : 원남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옷나무골· : 원남 서쪽에 있는 마을. 요로원 남쪽에 됨.

등술봉· : 신청리 위에 있는 산.

대동골· : 대동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

뜸· 골 : 의영골 옆에 있는 골짜기. 전에는 마을이 있다가 없어졌음.

삼형제골· : 어리목고개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삼형제가 살았다 함.

의영골· : 삼형제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마당바위· : 옷나무골 뒤에 있는 바위.

장수바위· : 어리목고개 서쪽 국수봉에 있는 바위. 큰 집채만한 넓은 바위로서 사람이 앉은
자국이 있는데 옛날에 장수가 앉아서 놀던 곳이라 함.

정자터· : 신청리 북쪽에 있는 느티나무 정자터. 1946년에 태풍에 쓰러졌음.

대동고개· : 원남 남동쪽에 있는 고개. 원남에서 동암리 대동으로 넘어감.

송암고개· : 원남에서 소동리 송암으로 가는 고개.

송촌고개· : 대동고개 옆에 있는 고개. 송촌리로 감.

어리목고개· : 삼거리의 "어리목고개"

전 설7)

- 장 수 바 위 -

어리목 고개 서쪽 국수봉에 있는 큰 바위로 큰 집채만한 넓고 큰 바위에 말 발굽 자국이 있
는데 옛날에 장수가 말타고 올라 갔던 곳으로 말 발굽이 나있어 "장수바위 라" 부른다. 옛날
이 마을에는 금실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비록 가난은 하였지만 그런대로 행복한 생활이
었다.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남편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될 처지였다. "여보, 혹시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곧 태어날 우리 자식 훌륭하게 키워 주오" "전
걱정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세요, 그리고 우리자식도 훌륭하게 키우며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그 후 반 년이 지나자 남편의 전사소식이 왔다. 부인은 슬픔과 절망에 잠겨 쌔근쌔근 자고
있는 어린 자식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빼 닮은 건강한 체구에 잘 생긴 얼굴 어린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컸다.

4년이 지나던 해 하루는 어머니가 새벽에 밖을 나오는 아들방에서 퉁탕거리는 요란한 소리
가 나기에 이상히 여겨 가 보았더니 퉁탕거리는 소리는 어느새 그치고 말았다. 다음날도 똑
같이 아들방에서 퉁탕거리는 소리가 또 들렸다. 살금살금 가 문구멍으로 보니 소리는 그치
고 어린아이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자고 있었다. 빨래를 하러 갔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생
각이 나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옆으로 가 그 아들 방을 보았다. 방안에 퉁탕거리던 아이는
인기척을 듣고 얼른 이불로 들어가 자는 체 하였다. "얘, 궁아 너 그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
냐, 밖에 나가서 동네 애들하고 놀것이지"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행동을 엿보지 마세

요, 만약 어머니가 저를 엿보게 되면 전 큰일나요"

안 보겠다는 다짐을 하였지만 어머니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만 자식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아들방을 엿보다 궁에게 들켜 버리고 말았다. 어린 궁은 어머니가 약속을 어긴 것
에 대해 몹시 분해 다시 한번 다짐을 하였다.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야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긴 어머니는 숨어서 아들의 뒤를 밟았다. 뒷산으로 가고 있었다. 거기에
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바로 궁이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은가 놀란 어머니는 아들이 다칠까
봐 내려오라는 하고 싶었지만 또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어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궁이 바

위를 한번 탁 치니 그 속에서 꼬마 병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말 한 마리가 나와 그 말에 궁이 올라타고 지휘를 하며 이 방위에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
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어 그만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치고 말았
다. 소리에 깜짝 놀란 꼬마 병정들과 말은 다시 바위로 들어가고 궁은 어머니에게 달려왔다.
그후 어머니는 궁의 행동을 엿보지 않았다. 궁이 18세 되던해 또다시 큰 전쟁이 있어 궁도

그곳에 참가하였다. 훈련된 자기 병사를 이끌고 싸웠다. 백전백승이었다.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8)

계조직으로는 원친회(노인회)와 초상계가 있으며, 청년회를 조직하여 년2회씩 경로잔치와 주
민 단합대회를 실시 하고 있으며 제사로는 옷나무골에서 지내던 산제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지내지 않는다.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9)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종교단체10)

원남교회 음봉면 원남 95번지 목사 이상희 종파 : 감리교

공장현황11)

극광전기· -24-5번지, 허가일 92.6.23, 면적 24,780

종업원수 95, 콘덴서 제작

송정· -원남 14, 허가일 96.10.15, 면적 1,499

종업원수 12, 부산물비료 제조

두원공조· -원남 산 19-1, 허가일 89.12.14, 면적 90.392

종업원수 521, 자동차부품

·(주)한전-원남 산 14-9, 허가일 91.1.18, 면적 19,977

종업원수 35, 농업용기계 제조

마을의 특성12)

원남 마을의 특산물로는 버섯을 재배하고 있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